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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내에서 ʻ입양ʼ과 ʻ입양가족ʼ에 대한 편견적 서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출간된 아동가족학 전공교재 11권을 표집하여, 집필의 구성과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입양 및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에 있어, 최근 변화된 공개입양문화의 특성과 당사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부모, 아동)과 입양기관 등)에 대한 특성 기술에 있어, 일부 편견적 

용어의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공개입양문화의 양적·질적인 이해와 입양가

족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관점 등을 반영하여 입양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학 뿐 만 

아니라 가족복지, 건강가정론 등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써 입양에 대한 내용을 전공 서적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주제 구성과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내용 구성의 개편 등 교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입양가족, 내용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rejudiced descriptions of adoption and adoptive families in the major textbooks 

in the field of child and family welfare studie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ompositions and contents of eleven 

different textbooks and found four necessary changes to recommend: first, we found it essential for authors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 adoption culture and adoptiv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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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we observed the need for the revision of prejudiced terminology found in textbooksʼ descriptions of 

adoptive families - about adopters, adoptees, and adoption institutions. Third, we advise an enhancement in the 

understanding of adoptive families reflect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understandings of the open adoption 

culture and perspective about social prejudice against adoptive families. Finally, we advocate for the inclusion 

adoptive families as one of the diverse forms a family can take, not only in the curriculum of child (childrenʼs 

rights) studies but also in the curricula of other family-related disciplines such as family welfare and healthy family 

theory. Based on these four changes, we propose a new approach to authoring including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subject composition and the content of the major textbooks and revision of the overall contents of the 

textbooks.

Key words: child and family welfare studies, major textbooks, adoptive families, content analysis

Ⅰ. 서론

입양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

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한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가족은 입양부모와 

입양인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적인 측면에

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적응을 통해 아동에게 양육과 성장의 

환경을 제공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적제도를 통해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국은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2012년)과 공개입양문화 확산

으로 입양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입양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다. 가령, 입양부모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주위의 반응 중 하나

는 ʻ(입양부모는) 입양을 한 대단한 사람이다ʼ라거나, ʻ입양은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이다ʼ, ʻ입양아동은 불쌍한 아이다ʼ라는 

것이다(신정훈, 2015). 또한 일반인들에게 입양은 주로 난임

(불임) 가정에서 한다는 인식이 많으며, 언론에서 접하는 입양

도 ʻ출생의 비밀ʼ 등 자극적인 드라마의 소재로 다루어지거나

(정은주, 2021b) 때로는 해외 입양(인)의 부정적 사례가 비춰

지는 등 일상적인 입양가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제

한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배윤진(2017)은 초등 교사와 또래들의 입양에 대

한 인식부족으로 입양아동과 부모가 겪는 학교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양을 특별하게 다루거나, 입양이 

ʻ다름ʼ으로 인식되는 편견적 관점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에 대한 기초 인식을 갖게 되는 초등 교과서에서의 입

양도 출산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적 관점에 대한 접근은 초등학

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등 다양

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 언론, 입양 당사자들은 여러 입양인

식개선 활동을 통해 입양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가령,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가족의 소중함, 입양의 편견을 예방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입양당사자인 가

족과 아동들의 부정적 경험과 정서는 입양문화 형성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입

양부모들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타인의 입양에 대한 평

가와 반응으로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고, 때로는 이로 

인해 추가적 입양계획을 철회하거나 혹은 공개입양에서 비밀

입양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배윤진 외, 2016; 신정훈, 2015; 이선형·임춘희·배지연, 2021).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편견(이중잣대)에 

대한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국내 공개입양문화를 위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기회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 입양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에 2,464명의 아동이 입양되었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415명만이 입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보건복지부, 2022a). 국내와 국외입양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국내입양의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1년 

기준 1,548명의 아동이 국내 입양되던 것에 반해 2021년은 

85.4%가 감소한 226명 만이 입양되고 있다(국외 입양의 감소 

폭은 79.3%). 이러한 입양 감소의 한 원인은 출산율 감소로 인

한 아동 수, 즉 입양대상 아동 수의 감소를 꼽을 수 있으나, 출

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 수 감소의 폭보다 입양아 수 감소의 폭

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입양절차

의 공공성 강화(부모자격 강화)로 인해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

지면서 입양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차후 연구에서 면밀하

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30년 동안 아동 및 가족학, 사회복지학 전공이 



배지연, 이선형(2022).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ʻ입양가족ʼ에 대한 내용분석 - 입양가족의 고정관념과 편견적 서술을 중심으로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3), 35-48.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2.26.3.003

－ 37 －

크게 확산됨에 따라, 아동학,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건강가정

론 등의 관련 전공과목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대학전공

교재가 발간되어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등을 양

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 이수 

시 아동복지론이나 가족복지론 등 관련 강의와 저서를 통해 입

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의 

입양인식 및 이해교육은 위에서 언급된 전공에서 주로 다루어

지며, 전공자들은 관련 전공과목을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입양교육을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공교재에서 ʻ입양과 입

양 가족ʼ의 내용은 전공생들에게 입양가족과 최근의 입양환경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양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전공 교재에서 입양을 어떠한 관점과 내용으로 다

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 전공서와 관련해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접

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과 

이들에 대한 비편견적 접근에 대해서는,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가족에 대한 관점이나 편견적인 내

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강운선, 2010; 김자영·조

병은, 2008; 김현수·정병삼·박분열, 2019).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2020)의 사회복

지학 전공 교과목 지침서를 살펴보면, 전체 교과목 중 입양아

동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목차가 거의 없고 유일하게 다루고 있

는 교과목은 아동복지론 뿐이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언

급될 여지가 있는 가족복지론에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으로는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을 다루고 있을 뿐 입양가족에 

대한 목차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및 관련 전공자들도 전공서적에서 입양가족을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지 않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접근이나 입양의 편견

에 대해 다루어진 연구가 미흡한 것은 오랜 기간 비공개입양이 

주류를 이루었고, 공개입양 역사가 20여년 정도로 비교적 짧

아, 타 분야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탓으로 보여진다. 

최근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 이슈를 다룬 연구들이 보다 다양

해지고는 있으나(김임순, 2021; 박미정, 2013; 안재진 외, 2010; 

이선형 외, 2021), ʻ입양의 편견ʼ과 같은 연구는 이슈로 주목되

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전공교재, 일반서적, 미디

어 등의 입양에 관련된 내용분석 연구가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전공교재로 활용되는 아

동·가족복지학 서적에서 입양 및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분석

을 통해 전공교재에 담겨 있는 입양 혹은 입양가족에 대한 부

분을 살펴보되 특히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출판된 전공교

재의 입양과 입양가족의 목차와 내용을 확인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

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전공교재 내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전공교재 내용보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입양가족의 적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입양을 

통한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양 문

화가 변화되고 있음은 유자녀가정의 입양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2017년 입양통계 결과, 유자녀 가정의 입양률이 34.4%

에 이르고 있는데(아동권리보장원, 2018), 일반적으로 난임가

정에서 입양을 한다는 편견을 넘어, 자신의 아이가 있더라도 

입양을 하여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가정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개입양가족이 입양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

로 적응하고 있으며(권지성 외, 2016), 입양아동의 종단연구 결

과 입양아동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교우관계, 또래애착, 대인관계만족

도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외,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양가족이나 아동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입양가족은 비입양가족이 가족으로서 갖는 보편적 발달과업

과 함께 입양가족만이 갖는 특수한 발달과업도 동시에 갖고 있

다. 김외선(2016)의 연구에서는 입양부모의 특성으로 다음 여

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부모가 됨, 둘째, 

소수집단에 속함, 셋째, 부모자격을 검정받음, 넷째, 부모기에 

늦게 진입함, 다섯째, 부모의 입양동기가 사회적 편견과 맞물

림, 여섯째, 입양사실 알려주기, 편견 대처하기 등 덧붙여진 부

모과업이 있음이 그것이다. 특히 ʻ입양 말하기ʼ와 같은 특성은 

비입양가족이 갖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발달과업에 해당이 된

다 하겠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아동이 가족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비입양가족과 다른 발달과업 달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선

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또는 사춘기에 정서 및 자아

발달, 또래관계, 학업성취의 면에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입양 후 자녀양육 스

트레스, 입양자녀와의 세대 차이, 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

제적 문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의 문제 등이 나타나면

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

다(권지성 외, 2016; 이선형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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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비입양가정인 일반가정에서도 생

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사건(events)이

고 경험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행연구에서 공개입양가족들이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들을 잘 극

복해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입양가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ʻ도전ʼ을 받

아들이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권지성, 2004), 입양 후 입

양부모로서의 행복, 내적인 성장, 친밀해진 부부관계, 호의적

인 사회적 시선 등을 경험하고 있다(안재진 외, 2010; 이선형 

외, 2021; 현태옥, 2004)고도 하였다. 이는 다른 유형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긍정적 경험과 어려움이 교

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러 입양부모들은 입양가족을 이루기 전후로 사회

적인 편견을 경험한다고 하고 있다. 입양부모 272명을 대상으

로 한 배윤진 외(2016)의 연구에서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ʻ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

(23.2%)ʼ라고 응답하였으며, 입양 후 양육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도 ʻ입양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28.7%)ʼ라고 응

답하였다. 입양모의 입양과정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다룬 연구

에서, 국내 입양부모들은 긍정적 편견보다는 부정적 편견에 대

한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신정훈, 2015). 이 연구

에서 대표적인 부정적 편견으로 첫째, 입양은 남의 자식을 키

우는 일로써 ʻ가짜부모ʼ라는 인식, 둘째, 입양아동은 태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ʻ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ʼ라든가, 셋째, 

아동은 불쌍한 존재며, ʻ상처가 많을 것이다ʼ라는 점을 들고 있

었다. 입양가족 당사자인, �그렇게 가족이 된다�의 저자가 일

상에서 겪은 경험을 살펴보면, 입양가족의 편견적 용어와 인식

에 대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정은주, 2021a).

초등학교 시절, 아들이 어느 날 사전을 뒤적이다가 

말했다. ʻʻ입양 뜻이 왜 이래? 남의 아이를 자신의 자식

으로 삼는 것이 입양이라고 나와 있어.ʼʼ (p. 120)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의) 반 친구가 ʻʻ네 엄마

가 널 돈 주고 사왔지?ʼʼ (p. 131) 하고 놀린 적이 있었다.

입양 관련 인식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ʻ입양에 대한 인식 변

화ʼ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ʻʻ여건이 되면 입양하고 싶다ʼʼ는 비

율이 2008년 15.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0.9%로 10여

년 만에 4.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2020).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을 고

려한다면 입양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보

다 비용과 책임이 덜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입양관련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실태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상대

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중 입양가족은 여타 

가족의 형태보다 수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입양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용도는 81.2%로 여

타 다양한 가족(미혼부모나 비혼동거 자녀)에 비해 높았고, 그 

다음이 한부모 가족의 자녀(80.2%), 다문화가족의 자녀(79.2%)

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미혼부모나 비혼동거 자녀보다는 한

부모, 재혼가족, 입양된 자녀의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

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입양아동과 가족이 차별이

나 편견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이 사회에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2. 가족에 대한 편견을 다룬 선행연구

편견이란 사전의 지식, 사고, 이성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 

등을 말한다(Jones & Sparks, 1992). 그래서 편견은 근거가 없

거나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태도 및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편견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거

나 보면서 학습되어 그 사회집단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

으로, 한번 형성된 후에는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 굳어지며, 객

관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Kim, 2003). 일상에서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상생

활 중에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정

보로 인해 갖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

다. 이를 잘 나타내는 연구로, Guttmann, Geva & Gefen(1988)

은 이혼가족인 7, 8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이 이

혼가정의 학생이 부모가 있는 가정의 학생보다 학습적, 감성

적, 사회적 기능에 모두 더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그 당사자의 어떠함과 별개로 이미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한국의 가족정책에서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들의 인

식개선 노력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편견에 대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구양연 외, 2020; 김부경·원

진숙, 2015). 구양연 외(2020)의 연구에서는 조사된 유아들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수준은 낮았지만 일부 인종별 편

견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다문화 접촉경험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전유영과 이은영(2012)의 연

구에서는 유아책에서의 장애에 대한 편견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아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잠재적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책 17권을 선정하여 Siller(1969)가 주장

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척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

진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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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지만(구미향, 2008; 권지성·안재진, 2005; 김임순, 2021; 

박미정, 2013; 권지성·안재진, 2005; 안재진 외, 2017; 최운선 

외, 2019 외 다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재의 ʻ입양ʼ 

내용을 분석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전공교

재 분석이나 ʻ장애 편견ʼ의 내용 분석 등의 연구물을 찾아 고찰

하였다. 이효림과 박은주(2022)는 대학교재에서 ʻ아동관찰과 

행동ʼ에 관한 교과목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크게 교과목의 구

성내용과 소주제별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권충훈(2016)은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교과목 교재 내용분석에서 교과목의 내용과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은주와 이강훈(2017)은 

영유아건강교육 관련 대학교재의 주제영역별, 세부내용별 출

판동향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김보영, 윤재희

와 정서연(2019)는 2016~18년 사이에 발간된 아동복지와 권리 

교재의 최근 출판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반면 입양과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접근, 즉 국가 기록물이나 언론보도 분석이나(김재민, 2015; 류

희경, 2012), 대중매체인 TV나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임영언·

임채완, 2012), 입양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의 출판현황과 내

용 분석(박현정, 2014)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입양의 편

견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것은, 입양가족의 인터뷰를 통한 

입양가정의 편견이나 차별(배윤진 외, 2016; 신정훈, 2015)에 

대한 연구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아동·가족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학생들은 

전공교재를 통해 입양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가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

고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 전공교재 내용분석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 즉, ʻ입양ʼ

과 같은 주제는 전문적인 분야이며,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면, 저자의 편견적인 내용이 교육과정에 녹아질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의 중요한 교육매체인 대학전공 교재들을 선택

하여, 이들 교재가 포괄하고 있는 ʻ입양ʼ의 교육내용과 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공교재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한 

영역의 교재마다 일관성, 보편성, 통일성이 있는지, 필수적이

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포괄하고 있는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 대학교재는 최근 5년, 즉 2017년 이후 

자료수집 시점인 2021년도 출판된 ʻ아동학ʼ, ʻ가족학ʼ 및 ʻ가족복

지론ʼ, ʻ건강가정론ʼ 등의 저서에서 ʻ입양과 입양가족ʼ과 관련된 

장(Chapter)과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전공서적의 

선정기준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용 책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각종 정책 보고서, 외국 번역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공교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회도서관의 저서 목록에서 ʻ아동학, 아동복지(론), 가족

학,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ʼ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교재 및 

저서를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아동복지론 17권, 가족복지론 

35권, 건강가정론 8권을 검색하였다. 둘째, 관련된 저서의 목

차와 차례를 통해 ʻ입양ʼ과 관련된 장(chapter)을 확인하였으며, 

입양주제가 포함된 장의 내용(page)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교재 안에 ʻ입양ʼ장이 없는 저서인 가족학, 건강가정론은 

제외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분석 자료인 전공 교재 

11권을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재의 선정기간은 

2021년 8월~12월까지였으며, 이후로 구체적으로 본문에 대한 

내용분석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내용분석을 위

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적인 내용분석을 위해 교재 안

에 포함된 해당 내용을 전사하였다.

2. 분석 방법

전공교재의 입양과 입양가족의 내용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정훈(2015)의 입양모의 입양 편견 연구와 박현정(2014)

의 입양가족 그림책 내용분석에서 인용된, Park(2009)의 연구

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표 1> 참조). Park 

(2009)은 한국인 입양아동을 소재로 한 아동문학의 분석기준을 

저자, 발간 일자, 이야기 속 고정관념들, 적절한 삽화, 적절한 

언어, 이름, 태어난 곳, 부모들(묘사), 입양과정, 입양문제, 지

역사회, 미래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분석

하고자 하는 입양 편견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영언과 임채완(2012)의 연구에서는 전공교재에 대한 분

석은 아니었으나,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기사의 해외입양인

에 대한 사설과 칼럼에 드러난 논조와 주장에 대해서 내용분석

을 하여, 이러한 기준도 참조하여 일부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교재를 분석함

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복지학(10년 이상 경력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동연구

자 1인과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양

의 개념, 현황, 이슈,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함

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연구자는 

분석기준을 준거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가족학 및 사

회복지학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나,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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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입양 및 입양

가족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전공교재에 담겨 있는 입양 혹

은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고정관념이나 편견

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출판된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입양과 입

양가족의 목차와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입양과 입양가족의 내용분석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

편, 이에 대해 편견적 내용 없이 기술하고 있는가?

셋째,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내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전공교재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Ⅳ. 분석결과

1. 분석교재의 구성 목차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전공교재의 구성 목차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전공교재에서 입양의 개념과 정의의 경우 분석 교

재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입양의 유형과 입양 삼자(친생부

모, 입양인, 입양부모)에 대한 내용은 C교재를 제외하고 대부

분 기술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입

양의 역사와 입양가족의 사례, 기사의 인용, 입양 이론 등, 해

외 입양의 내용이었다. 입양의 현황 즉, 보호대상아동수, 국내

입양아동수, 발생원인, 입양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현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7개 저서), 입양의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9개 저서).

내용에 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언급해보면 입양가족의 문

제(특성)에 대한 내용에서는 친생부모(예, 미혼모), 입양인, 입

양부모에 대해서 기술한 경우가 많았고, 입양기관을 포함하는 

저서들이 있었다.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동수

당, 장애아동수당,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한 경우가 많았

다.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부 가족학 저

서에 기술하고 있었으며, 입양의 사례나 기사의 인용, 입양의 

이론, 가치, 실천과정, 해외입양에 대해 기술한 책은 비교적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분석 기준의 예시

1) 고정관념 및 편견적 내용

입양의 현황: 통계의 해석은 어떠한가?

입양부모: 입양부모는 양육을 어려워한다 등과 같은 편견

입양아동: 입양아동은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등과 같은 편견

입양기관: 해외입양을 통해 이득을 취득한다는 등의 편견

용어의 사용: 친부모(생부모), 버려진(지켜진) 아이, 뿌리찾기(생부모찾기) 등의 용어 사용

2) 입양지원 대책 및 절차 등
최근 입양가족 정책이나 서비스를 반영하여 제시하였는가? 

국내 입양의 절차를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출처] Park(2009)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함

<표 1> 본 연구의 입양, 입양가족의 내용분석 기준

     구성 목차

가족복지학 등(년도) 아동복지학 등(년도)

NA

(2020)

B

(2018)

C

(2020)

D

(2018)

E

(2019)

F

(2017)

G

(2019)

H

(2018)

가

(2021)

나

(2019)

다

(2020)

1. 입양의 개념, 목적, 의의 ○ ○ ○ ○ ○ ○ ○ ○ ○ ○ ○ 11

2. 입양의 역사 - - - ○ - - - - ○ ○ ○ 4

3.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건 ○ ○ - ○ ○ ○ ○ ○ ○ ○ ○ 10

4. 입양의 현황(통계 등) ○ - ○ - ○ ○ - ○ - ○ ○ 7

5. 입양의 진행 절차   ○ - ○ ○ ○ ○ - ○ ○ ○ ○ 9

6. 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 ○ ○ ○ ○ - ○ ○ ○ ○ - - 8

7. 입양가족 정책, 서비스 등 ○ - ○ ○ ○ - ○ - ○ - ○ 7

8. 입양가족의 사례, 기사의 인용 - - - - - - ○ - ○ - - 2

9.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 ○ ○ - - ○ ○ - 5

10. 입양 이론,가치,실천과정 등 - ○ - - ○ - - - - - - 2

11. 해외입양 등 - - - - - - - - ○ - - 1

<표 2> 분석교재의 구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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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에 따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전공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견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양실태 

및 현황, 입양부모, 입양아동, 입양기관, 용어 사용, 입양지원

정책 및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고정관념 및 편견적 내용

(1) 입양 실태에 대한 언급 

입양은 ʻ자신이 태어난 부모 밑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Brodzinsky & Schechter, 1993)ʼ이다. 그러나 전공 저서

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

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입양에서 입양부모들

은 ʻ양육의 용이성ʼ과 ʻ비밀보장을 위한 미혼모 및 신생아 입양ʼ

을 선호한다고 기술하였고(A저서, C저서), 또 다른 저자는 국

내입양을 ʻ불균형적 입양ʼ으로 소개하면서, 그 근거로 ʻ어린 아

동(신생아) 선호ʼ, ʻ장애아동 기피ʼ, ʻ여아 선호ʼ를 제시하였다(D

저서). 이러한 표현은 입양부모의 관점 보다는 타자(제3자)가 ʻ

입양부모 중심의 선호 입양ʼ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

기 때문에, 현상 이면의 숨겨진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다. 가령, 

입양아로 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은 주로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가 많고(60-70%) 부모와의 애착문제를 고려했을 

때에도 어린 연령에 입양되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 부모가 키우

기 쉽거나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

렵다. 또한 아동양육은 비입양부모라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

에, ʻ양육의 용이성ʼ이란 표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ʻ아동중심적

ʼ이라기보다는 가족과 부모 중심적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양육의 용이성과 더불어 가족의 혈통을 

잇기 위한 강한 혈연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입양가족이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미혼모 아동 등 신생아 

입양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A저서, p.486).

입양아동의 특성은 우리나라 입양 양태는 대리가정

을 요구하는 아동중심적이라기 보다는 자손을 요구하

는 입양가족과 입양부모 중심적 동기에서 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즉 양육의 용이성과 더불어 가족의 혈

통을 잇기 위한 강한 혈연주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입

양가족이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미혼모 영아, 

비장애 영아 등의 신생아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C

저서, p.312).

또한 최근의 입양계에서는 비교적 공개입양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ʻ비밀 보장을 위해ʼ 미혼모 및 신생아 입양을 선호한다

고 기술하는 측면도 제고가 필요하다(D저서, 다 저서). 실제 

현장에서는 여아선호가 높은 것, 장애아동 입양이 낮은 것, 영

아 입양이 다수인 것이 사실이지만(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국내 입양문화에 대한 상황, 장애아동을 키우

기 어려운 국내 현실, 미혼(부)모의 아동이 많은 점 등의 상황

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과의 애착형성을 위

해서 국내입양에서 영유아 입양이 많으며, 보호대상아동의 경

우 가정보호(가정위탁과 입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가

정책(보건복지부, 2022b) 등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요구된다.

국내입양은 입양아동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의 입

양이며, (중략), 비밀입양을 선호하고, 특히, 아동중 여

아선호가 강하며, 장애아동 기피, 어린 연령의 아동선

호 등 불균형적인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D저서, 

p.211 타 저서(2011)에서 인용).

연소자 선호현상은 국내 대부분의 입양부모가 아동 

입양 시 혈액형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아이의 

나이, 즉 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은 (중략) 입양아동을 

자신의 친 자식인 양 가장하여 비밀입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다 저서, p. 387 타저서(2008)에서 인용).

다음으로, 입양의 동기가 ʻ난임(불임)ʼ이며 난임부부가 ʻ가족

형성ʼ을 위해 입양을 한다(F저서)는 표현도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난임가정 뿐 아니라 유자녀가정의 입양도 34% 수준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아동권리보장원, 2018), 입양동기나 실

태에 대한 기술에 있어 단편적 설명보다 통계 이면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면, ʻ입양ʼ의 포괄적 이해가 증가

될 것이다. 또한 ʻ입양부모 자격요건이 완화ʼ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다(A저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부모 자격강화, 예비입양부모 교육강화, 법원허

가제 등으로 이전보다 복잡한 입양절차가 진행 중이다(아동권

리보장원, 홈페이지).

입양은 불임 등과 같은 이유로 자녀가 없는 가족이 

가족형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F저

서, p.207)

국내입양 아동이 증가한 것은 입양가족에 대한 입

양수수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 입양휴가제 실시, 입

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등 다양한 입양홍보사업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A저서,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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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양을 원하는 경향은 소수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입

양아에게 입양 여부를 알리지 않는다(F저서) 라는 즉, ʻ비밀입

양이 많다ʼ라는 언급은 최근의 공개입양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개입양문화가 확산되면서, 입양부모들은 

입양 자녀들 또는 가족들, 학교 등에 입양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비밀입양보다는 공개입양을 선호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아 선호도가 높고, 

장애아 선호가 낮으며, 부모자격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

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이면에 복잡한 원인을 반영한 종

합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개입양을 원하는 경향은 

소수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입양아에게 입양 여부를 

알리지 않고, 대다수가 양자가 아닌 친자로 입적하려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저서, p.217 : 타 저서(2004)에

서 인용).

(2) 입양부모의 특성

입양부모는 공개입양이라 할지라도 입양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입양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한 가족

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

다. 그런 의미에서 입양부모와 친생부모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

는가는 전공교재에서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입양부모는 생부모와 관계로 인해서, ʻ양모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ʼ(B저서), ʻ불안과 두려움을 가

진다(C저서)ʼ라는 기술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의 국내입양은 

신생아입양이 많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교육을 필

수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으로 입양아동의 이해가 높아 양부모와 아동의 애착이 건강하

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입양연구에서도 대부분

의 입양아동들이 정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안재진 

외, 2015), 일부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존재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입양인은 친생모에게서 버림받은 배신감

만큼이나 친생모를 향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것은 입양모와의 깊은 관계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B저

서, p.419).

입양부모는 늘 차선책이다. (중략)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친부모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두려

움이 있다(C저서, p.314).

입양부모의 특성을 기술할 때, 출산과 다름으로 인해 문제

를 겪을 수 있으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부모는 완벽한 아동

을 원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ʻ입양 아동의 부모문제ʼ에서 찾으려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C저서, H저서). 많은 공개입양부모들이 

양육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일부 부모들은 

편견으로 인해 자녀 양육시 문제의 원인을 ʻ입양 자체ʼ에서 찾

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최근의 공개입양부모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현상은 아니다. 양부모들은 입양 후 삶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

응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부모로써의 삶을 산다고 하였다(권

지성, 2004; 이선형 외, 2021). 입양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비입

양가정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사건이며, 

입양부모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생각

된다.

입양부모는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가

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출산과 다르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친부모가 가질 수 있는 지지나 규제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C저서, p.309). 

(입양부모 문제 중):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

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입양부

모에게 입양아동은 늘 차선책이 되거나 자신이 낳지 

못한 ʻ이상아ʼ를 대치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아동이 되

어야 하고,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ʻ나쁜 혈통 

탓ʼ으로 돌려질 수 있다(A저서, p.487).

또한 입양부모의 입양의 동기를 난임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통계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

이 있다(C저서). 그리고 ʻ친자녀가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ʼ고 

표현하는 것은, 입양부모 중에는 자신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

서, 둘째, 셋째를 입양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

다(A저서). 또한 자신과 유사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가 저

서)은 현재 입양절차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양의 동기는 불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약 80% 이

상을 차지한다...혈통중심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C저서, p.312 : 타 저서(2004)에서 인용).

(중략)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양가족에 친자녀

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A저서, p. 486).

불임인 입양부모는 자신이 낳았을 아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아이를 입양하고(가 저서,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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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입양부모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력이었다ʼ

는 것은 최근 공개입양문화와 거리감이 크다(D저서).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입양부모를 조사한 결과는 입양부모가 양

육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ʻ사회적 편견ʼ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장창수와 배지연(2016)에 의하면 입양부모는 ʻ입양아

동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ʼ(26.3%)이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개입양가족의 어려움은 경제적 측면보다도 입양의 편견에 

대처하는 과정이나 아동의 양육방법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파양사례가 증가하고 있다(F저서)라는 것도 사

실과 다르다. 국내 파양통계는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 입양에

서 나타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상 파양통계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1건이 있었다(한국유아교육신문, 2021).

국내 입양가족의 아동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경

제적 어려움이었다(D저서, p.221). 

부부 또는 가족중심으로 입양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 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략) 대부분 양부모

가 입양하는데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지

나치게 선별적이며, 입양방법 또한 비밀입양이다(F저

서, p.220).

많은 저서들이 입양부모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면서 문제적 

관점에서, 입양동기(난임)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불임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과 상실감, 낳지 않았기 때

문에 오는 불안, 부모역할의 불안감으로 표현한다. 한편, 최근 

공개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떤지, 입양과정에서 

어려움과 양육(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발달과업

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작성한 저서는 미흡해 보이며, 향후 집필에서 이 부분

의 보완이 요구된다.

(3) 입양아동의 특성

전공교재 분석 결과 입양아동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상실, 분리, 애도, 당혹감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A저서

는 입양아동은 유전적 당혹감과 분리와 상실의 역사로 입양아

동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B저서에서도 입양아동은 사춘기

가 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상실과 애도의 감정, 버

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입양아동의 정서를 수치심, 불

신 등 주로 부정적 정서로 설명하고 있다.

(입양아동의 문제) 유전적인 당혹감을 가진다. (중

략)입양아동은 독특한 분리와 상실의 역사를 갖고 있

다(A저서, p.488).

입양인: 입양부모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애도한다.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이해한다(B저서, p.420). 저

항이나 반항 없이 잘 자라주던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

을 겪으면서 파괴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행

동은 입양부모에게 배신감을 안겨 줄 수 있다(B저서, 

p.421). 

입양인의 주요정서: 수치감, 분노와 불신, 거부의 두

려움, 통제력과 무력감의 양가감정(B저서, p.421)

입양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분리와 

애착 문제, 부모 중복의 문제, 그리고 자아정체감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나 저서, 373; 타저서(1997)에서 

인용).

국내 공개입양 아동의 경우, 애착형성, 사회성 등에 있어서 

입양사실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

구하고(안재진 외, 2015), 단편적인 설명은 입양가족과 아동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서 이들의 건강한 가

족 형성에 대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입양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인 사회적 편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친부모와 양부

모가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비입양가족

과 다르게 보이는 발달과업인 것은 분명하나 부정적 측면을 부

각함으로 인해 입양아동이 가질 수 있는 건강성과 탄력성에 대

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입양아동은 또한 유전적인 당혹감(genealogical be- 

wilderment)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친생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

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자신의 배경과 개인

력, 가족사와 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가 저

서, p. 373).

입양아동의 특성 자체보다는 현재 부모와의 적응과 상호작

용을 통해서 자신의 입양됨을 어떻게 인식하며, 생애를 살아내

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입양아동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입양의 심리·정서적 요인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개

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 대한 전제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청된다(박미정, 2013).

(4) 입양기관의 이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재는 ʻ사회복지기관ʼ의 사

업과 프로그램, 기관의 목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

요가 있다. 입양기관이 국외(해외)입양을 선호하여, 국내입양

을 소홀히 하거나, 선택적 알선을 하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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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비밀입양이 주류이던 20년 전의 상황의 ʻ폐쇄적ʼ 입양실무에

서 ʻ개방적ʼ 입양실무로 전환해야 된다(D저서, F저서)고 기술하

는 것은 최근의 입양기관의 이해나 공개입양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나 저서).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전문종사자의 부족, 

입양기관의 국외입양 선호와 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

입양 성사 의지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D저

서, p.211: 타저서(2011)에서 인용).

현재의 폐쇄적 입양실무에서 (중략) 개방적 실무로 

전환이 필요하다(D저서, p.222).

이들 기관은 국외입양을 겸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인기를 내세워, 선택적으로 입양 알선을 할 우려가 있

다(F저서, p.221).

국내 입양을 희망하는 수는 많으나, 실제로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는 적다. 이는 입양자원을 확보하고 있

는 입양기관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충분한 정보가 입양 

희망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F저서, p.221).

국내입양이 부진한 이유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

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국내 입양전문기관의 부족, 입양알선 기관의 국

외입양에 대한 선호 등을 들 수 있다(나 저서, p.377) 

(5) 용어의 사용 

언어는 사고를 담고 있으므로 입양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윤진 외, 2016). 앞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일부 

전공서적에서는 입양인이 친생모와 관계에서 ʻ버림받은 존재, 

배신감, 충성심ʼ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하는 내용을 포함시

키고 있다(B저서, D저서).

(입양인)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이해한다(B저서, 

p.420).

버려지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D저서, p.219). 

또한 ʻ불법으로 입양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H저서)ʼ는 설

명은 최근의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입양, 불법(사적) 입양

의 이해가 부족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입양의 개념은 입

양특례법상 입양, 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ʻ불법 입양ʼ이라는 표현은 좀 더 구

체적인 근거에 바탕한 설명이 필요하다. 

입양은 줄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입

양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H저서, p.310).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자에 의해 ʻ버려진ʼ이라는 단어가 사

용되는 것은 입양인이나 입양부모, 낳은 부모에게도 적당한 단

어가 아니며, 미래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를 양성하는 전공

교재에서 사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단어이다. 최근 입양부모

의 경험을 담은 이렇게 가족이 된다의 책자에서는 ʻ버려진ʼ 이

라는 단어보다는 ʻ지켜진ʼ 아동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고(정

은주, 2021a), 이러한 용어들은 입양아동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입양지원 대책 및 절차 등

정부는 2007년 이후,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수수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 의료급여 혜택 제공, 입양휴가제 실시 등 다양

한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입양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가족학 저서들이 입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안내에서 입양

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수당, 장애아동수당, 상담서비스, 의료

급여, 부모교육 등에 대해서 적절히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책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가

령,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양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입양이 확정

되면, 입양 기관으로 2022년 8월 기준 270만원의 입양수수료

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2b). 하지만, A저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수수료를 100-300만원에 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입양부모는 100-300만원 정도의 입양수수료를 지불

한다(A저서, p. 499).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한다(A저서, p. 499; 

C저서, p. 320).

한편, 아동 및 가족학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입양가족을 위

한 서비스와 정책들은 최근 서비스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입

양의 진행절차 또한 정부의 아동서비스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제시하였으며,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절차를 

설명하는 저서들도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아동 이익최우선의 

원칙은 헤이그협약에 따라서 원가정>국내입양>국외입양>시설

입소의 의미이지만(박성민, 2020), 이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

다(가 저서,) 또한 입양가정의 방문조사 시 불시 방문조사와 

같은 제도는 입양부모 측면에서는 ʻ인권침해ʼ의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가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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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할 경우 원가정 보

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양 순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가 저서, p.361). 

가정조사: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

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

고 불시 방문조사 하여 한다(가 저서, p. 381).

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아동 및 가족복지학 전공 교재에 기술된 내용에 

있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학 전공교재 11권을 대상

으로 내용분석 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결과 상당수의 저서에서는 입양실태에 대한 내용

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ʻ혈통을 잇기 위한 강한 혈연주의ʼ가 입양의 동기라고 언

급되었다든가 ʻ양육의 용이성ʼ이나 ʻ비밀보장을 위한 미혼모 및 

신생아 입양 선호ʼ에 대한 언급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

는 대체로 최근의 입양 실태나 정책적 변화나 공개입양가족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난임부부에 의한 입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

녀가 있는 경우에도 생명존중 및 아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동

을 입양해 키우는 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입양 시 여아 

선호 현상만 보더라도 혈통을 잇기 위한 입양의 차원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

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과 공개입양문화 

확산 등으로 법과 제도적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상당수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한 상황에서 특히 비밀입양문화 당시의 내용을 기술하거나 과

거 작성된 문헌을 재인용하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전공교재는 논문과 다르게 가

장 최근의 실태나 정책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에 발간된 교재에서도 이러한 문제

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동 및 가족복지학 전공교재에

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기술의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입양가족은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일하게 보편적인 

욕구와 특수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은 여타 가족과 같이 일반적인 가

족발달의 단계를 갖기도 하지만 입양이라는 가족형성의 특수

성으로 인해 입양가족만의 독특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입양

부모와 입양아동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문제의 관점으로 부각시

켰을 때에는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

인 면이 부각될 수 있다. 아동 및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입양부모나 아동, 친생부모, 입양기관을 

편견없이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입양아동은 친생부모가 자신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양아동은 분리와 상실을 경

험할 수 있으며(박현정, 2014), 입양아동들이 겪는 상실에 관한 

애도의 경험은 시기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모든 가족이 지나가야 할 통과의례

와 같은 과정이다. 그러나 부모와 건강한 유대와 애착을 형성

한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상실의 문제를 매우 빠르고, 고통 없

이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박현정, 2014). 또

한 오랜 기간 동안 난임을 겪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가

정은 입양으로 인한 부모 됨의 기쁨으로 인해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다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입양은 가족의 긍정적 경험에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지성·안재진, 2005; 남연희·김의

남, 2006). 최근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입양가족의 긍정성과 

건강성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이선

형 외, 2021). 전공자들이 입양가족을 바라볼 때 입양가족은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가족을 형성해 나가면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모두 하게 되며, 여타 가족들과 같이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가고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서 바라

보고 이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에

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의 논의는 두 번째와 이어지는 부분으로 아동 및 가족

복지학 전공교재에서는 입양가족 당사자들에 대한 고려가 충

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

적 표현으로 ʻ타자에 의해 버려진ʼ, ʻ원래 가족ʼ, ʻ유전적 뿌리ʼ 

라는 단어 등의 사용은 입양가족에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되어

야 할 것이다. 입양가족의 관점에서 자신들에게는 전공서적에

서 표현되고 있는 가족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ʻ자신의 

가족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 교재 본문에서 ʻ입양부모는 아

동과 애착형성이 어렵고ʼ, ʻ난임가정이 많으며ʼ, ʻ출산이 아닌 입

양은 다르다는 인식ʼ, ʻ양부모는 친모에 비해, 지지와 규제력이 

없다ʼ는 기술은 최근의 공개입양가족과 부모의 현실을 반영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입양

자녀와 연결이 되지 못하여 불안하고, 또한 어려움을 ʻ입양 탓ʼ

으로 돌리며 두려움이 크다는 것도 제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입양부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ʻ사회적 편견ʼ이라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배윤진 외, 2016) 이들의 가족 내부적인 

역동의 문제보다도 사회의 인식 개선의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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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양 아동의 경우, 애착형성, 사회성 등에 있어서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안재진 외, 2015) 유전적 당혹감과 상실과 애도, 분리와 상

실의 역사를 가진 존재라고 언급하거나, 입양아동은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상실과 애도의 개념으로 설

명함으로 이들의 본원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

고 있다.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던 연구팀에

서 발표한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입양아동

은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주위 친구들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할수록, 부모와 입양관

련 대화를 더 자주 나눌수록 입양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운선 외, 2019). 이와 같이 입양과 입

양아, 입양가족에 대한 근거가 경험적·이론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 하지 않은 내용은 당사자들에게 혼

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편향된 설명이 오히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접근

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공개입양과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문

화가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볼 때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표면

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현재 입양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2

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입

양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

진이나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정

훈(2015)의 연구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의 원인으로, 입양관련 

지식과 경험의 부재, 입양가족을 직접 접할 기회의 부족, 대중

매체의 부정적 소식이나 부정적 사건을 접했을 때라고 보고하

였다. 전공교재 본문에서는 입양기관이 국외(해외)입양을 선호

하여, 국내입양을 적게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도 입양정책 변화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파악과 더불어 과

거 해외입양이나 입양기관의 편견에서 비롯된 예라고 볼 수 있

다. 입양이나 입양가족, 입양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향

후 입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표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향후, 교재 집필에 있어서 공개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어떠한지, 입양 전과 입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양육

(적응)과정에서의 독특성은 무엇인지, 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발달과업은 비입양가족의 발달과업과 어떻게 다른지, 입양아

동이 공개입양문화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가족 내 발달과

업 상 특성은 무엇인지,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보완된다면 전공서적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대학전공교재의 경우, 대학생 등 후세대를 교육하는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ʻ입양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무엇인

지 중요하다. 더군다나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의 경우 입양의 가치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찾지 못

하거나 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입양의 가치가 

평가절하 될 가능성이 높고, 입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국내 대학전공교재

에 기술되어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편견

적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 이후의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과 관련한 더 많은 문헌을 포괄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극복

되어 이루어진다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들에게 ʻ입양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종합적인 교재 작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재에 있어서, 첫째, 입양과 

입양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입양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둘째, 잠재적 편견을 반성적 사고로 설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입양과 관련 되

서 당사자 집단이 경험할 수 있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도록 신

중한 단어를 선택하여, 전공생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돕는 

방향으로 전공교재가 집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양

과 입양가족을 주제로 가족학, 아동학, 가족복지학, 건강가정

론 전공책들의 일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작성되어 제외하였지만, 선정과정에 개입

될 수 있는 자의성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편견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 서적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

을 통해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언급된 11권의 아동 및 가족복지 전공교

재에서 입양과 입양가족 관련 저술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언급

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교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에 대한 부분은 지면의 한계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향후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을 통한 연구가 시도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교재를 대상으로 편견적 요소를 분석하

였으나, 향후, 언론매체(미디어, 신문기사, 드라마, 인문서적 

등)의 편견적 요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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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입양가족이 

조명되는 것은 이들의 편견적 요소가 제거되는 데에 중요한 부

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된 건강가정론

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출판된 책 중에서 ʻ입양가족ʼ을 

다룬 내용이 거의 없었다.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 

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가족을 구성하는 방

법으로 ʻ혼인ʼ과 ʻ혈연ʼ, ʻ입양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강가정론의 교과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가족의 사례로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려는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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